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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이나 위인전에는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안창호..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정말 대단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적과 싸우며 목숨까지 바쳤다. 만
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 못 했을 일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친일파가 되진 않
았겠지만, 독립운동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난 평범하다. 죽거나 다치는 게 무섭고, 대단한 능력도 없다. 학교에서도 튀지 않고 평범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다르다. 그분들이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
다면, 이순신이나 강감찬 같은 장군이 되었을 거다. 강한 힘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결국 낮은 자리에 가서 훌륭한 독립운동
가가 되셨다. 그런 점이 존경스럽다. 그분들은 나와 다른 특별한 영웅이다.
독립운동은 못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은 본받고 싶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려
고 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책이 참 많았다. 제목도 서로 경쟁하듯 멋지다. 그런데 책들 사이
에서 특이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독립운동가, 난민이 되다>라는 책이었다. 난민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책에서도 봤지만,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
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난민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토론 
시간에 난민을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때 난 난민이 약자라고 느꼈다. 난민에 대해 토
론할 때 우린 난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받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한다. 그
들은 선택권 없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강하고 그들은 약해서 그렇다. 자기 나라를 떠
나 피난 온 사람들에겐 힘이 없다.
난민의 이미지는 평소 내가 생각하던 독립운동가와 어울리지 않았다. 독립운동가는 영웅이다. 
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착하고 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책은 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었다
고 말한다. 나라를 잃고 떠나서 난민이라고 한 걸까? 그래도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할 만큼 강
한 사람들이다. 난민이라는 표현보단 작전상 후퇴가 더 어울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책은 
난민이라는 제목을 썼다. 이유가 궁금해서 다른 책들보다 먼저 읽기로 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에 살다 해외로 떠났다.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났고, 다
른 누군가는 힘을 길러 일본과 싸우려고 떠났다. 홍범도 장군처럼 추방된 사람도 있었다. 각
자의 사정으로 나라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차별을 
겪었다. 평범한 우리가 외국에서 겪는 차별과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들 눈엔 다 똑같은 이방
인이었다.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차별당하기 싫어하고,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난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쫓아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난민에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만주로 갔던 백범 김구도 차별을 겪었다. 우리는 대단
한 역사 속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는 평범하고 약한 난민이었다. 어느 날 시
장에서 조선인이 인삼을 팔고 있었다. 그곳 상인들이 그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가짜 인삼을 팔지 말라며 폭력까지 썼다. 도와줄 이웃이나 경찰



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김구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대신 맞아줬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차별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냥 참고 견뎠
다. 소수자인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독
립운동가들도 똑같이 살았다. 그게 난민의 삶이다.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영웅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실제
로 그분들이 한 일을 보면 영웅이 맞다.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운동까지 해냈으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약하고 평범한 난민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
른다.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우리와 똑같이 차별당했다. 그들은 평
범한 사람이었다.
이 책은 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훌륭함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독립
운동가의 다른 모습,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평범하지만 그분들은 
영웅이다. 평범하기 때문에 영웅이다. 운 좋게 대단한 능력을 타고나서 활용한 게 아니라, 평
범한 사람인데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을까?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
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을까? 독립운동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 인생보다 나라
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다. 능력이 없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나라를 사랑하기 때
문에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다. 능력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이 필요한 환경도 아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여
러 문제로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
다. 법을 잘 지키고, 군대에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아이도 둘 이상 낳
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들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독립운동.


